
쭘립쑤어!(안녕하세요) 저는 캄보디아 선교사 프랑소와

즈 수녀입니다. 저는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서 차로 5

시간가량 떨어져 있는 작은 도시인 푸르사트(Prusat)의 ‘안

나스쿨’이라는 지역 아동·청소년센터에서 일하고 있습니

다. 캄보디아 농촌 지역의 아이들은 부모의 가난과 무관

심 등으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

입니다.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 역시 수업료, 급식비, 교

보재 구입비, 기타 과외활동비 등을 지불하기 어려운 가

정 형편 속에서 학업을 쉽게 그만둡니다. 그래서 저희 안

나스쿨은 지난 2013년부터 이 지역 아이들에게 방과 후 

공부방 활동과 영양 간식을 제공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

니다. 그리고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8개 시골 마을에 선

생님들을 파견하여 총 800여 명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

동 수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. 

저희가 방문하는 마을 중 모든 생활을 물 위에서 해야 

하는 수상 마을이 있습니다. 이 마을은 정말 가난한 사람

들이 살아가는 마을입니다. 이곳의 아이들은 부모가 대

부분 주민등록이 되지 않아 정식 학교에 가지 못한 채 자

라납니다. 그러다가 어린 나이임에도 생계를 위한 일터

로 내몰리게 됩니다. 어리디 어린 아이들이 매일 생선을 

잡고, 고사리 같이 작은 손으로 생선 비늘을 벗기는 일을 

합니다. 이런 환경에서 아이들은 희망을 가질 수가 없습

니다. 또 아이들은 계속 배 위에서만 살아가기 때문에 근

육이 약하고 건강 상태가 양호하지 않습니다. 

저는 이 아이들이 안타까워서 작년 초부터 더욱 자주 

수상 마을을 찾아갔습니다. 매주 2번, 1시간씩 차를 타

고, 또 배를 타고 들어가 아이들에게 영어와 노래, 율동

을 가르치고 영양 간식도 해주었습니다. 처음 수상 마을 

공부방 수업을 시작했던 날, 50명의 학생들이 얼마나 열

심히 참여했는지 모릅니다. 아이들의 눈망울이 어찌나 

초롱초롱하던지요. 이 아이들이 배우지 못한 이유는 열

정이 없어서가 아니라,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었기 때문

입니다. 지금은 아이들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정기적으

로 수상 마을을 벗어나, 육지에 있는 안나스쿨에 와서 공

부도 하고 땅 위에서 뛰어놀며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. 

정말 기적 같은 일입니다. 아이들은 안나스쿨에 올 때면 

비가 내리는 날에도 그저 땅 위가 좋다며 신나게 뛰어놉

니다. 그 모습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줍니다. 헤어져야 하

는 순간은 다시 마음이 짠하지만, 다음 만남을 기약하며 

아이들은 수상 마을로 돌아갑니다. 저는 이 가난한 아이

들이 조금이라도 더 공부하고,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

도록 도와주고 싶습니다. 저희가 이런 소망으로 계속 봉

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 

쏨 어꾼! (감사합니다.)

‘한마음한몸운동본부 홈페이지(http://obos.or.kr)-한마음한몸소식-본부소식’에서

지난사연을볼수있습니다.기부금은 소득공제 받으시는 분의 이름으로 입금해

주시기바라며,기부내역누락방지를위해무통장 입금 후 바로 기부금 영수증을 

신청해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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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6월 4일~7월 1일까지 위의 계좌로 후원해 주시는 후원금은 ‘안
나스쿨’을 위해 쓰입니다.

「사랑의 손길」은 ‘천주교 서울대교구’와 ‘한마음한몸운동
본부’가 함께하는 국내외 지원사업으로 경제적으로 어
려운 국내외 가톨릭 사회복지단체를 후원합니다.

캄보디아 ‘안나스쿨’

한마음한몸운동본부 지구촌빈곤퇴치사업

프랑소와즈 수녀|그리스도교육수녀회

* 모아주신 후원금은 한마음한몸운동본부를 통해 캄보디아 안나스쿨에

지원되어 캄보디아 아이들의 교육을 위한 활동에 지원됩니다. 총 지원

금 5천만 원(미화 4만 달러)을 초과하여 모인 후원금은 한마음한몸운

동본부의 ‘지구촌빈곤퇴치사업’에지원됩니다.




